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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북한인권법 정상집행 촉구하는 제77차 화요집회 개최

- “ 한명의 반대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는 의회민주주의 부정“ -

일시 2020. 9. 22(화) 11:30

장소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한변(韓辯)은 오늘 22일(화)「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하는 제77차 화요집회를 국회 정

문 앞에서 실시한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 대구지부 김익환 변호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여당에 의해 사문화(死文化)된「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다. 현재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도 

기권표를 행사했을 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듯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일 뿐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지 말고 하루 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7일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회식에서 「북한인권법」

반대 활동을 전개한 인사를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활동을 펼칠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로 위촉하

는 반헌법, 반법률적 행태를 반복했다. 이인영 장관은,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평화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하루 빨리 북한인궈재단 설립을 요구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

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질책을 받아들여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당장 협의해나가야 한다. 

  한편, 한변은 과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집회를 2014. 10. 14.부터 시작하여 매주 화요

일 단독 또는 타 단체와 함께 개최해 2016. 3. 2. 북한인권법 통과 시까지 74회 진행한 바 있는

데,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계기로 지난 8일부터 재개하였다.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 북한인권재

단 이사 추천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이 될 때까지 화요집회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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